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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규진 김응원 합작 <묵죽도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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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응원(1855~1921)과 해강(w¡) 김규진(1868~1933)의 작품을 
집중 소개한다. 이들은 격동의 시기에 서화학교 창설에 힘쓰는 등 
교육문제와 더불어 전통의 현대화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인물이다. 
하지만 그에 비해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다. 이번 
전시는 개화기에 유입된 서구미술과 전통의 서화(øu)가 공존할 수 
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근대미술로 전환을 시도했던 이들의 작품 
세계를 재조명한다.

1 / 2



김응원은 가늘고 단아한 난엽을 많이 그렸다. 그는 농담의 변화 
없이 일정한 묵색을 사용하는 ‘소호란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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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이라는 묵법을 만들어 후대 묵란 화풍에 큰 영향을 끼쳤다. 
김규진은 자유분방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나무를 잘 그렸다. 그 
중에서도 굵은 통죽 그림이 높게 평가받았으며, 근대화단에서 
통죽의 유행을 선도했다. 또한 그의 화풍은 고암 이응노에게 
전승되어 서화의 현대화에 밑거름이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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